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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자 심리 요인에는 다양한 하위 요인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 불

안감, 학습 태도, 학습 방식(learning style), 학습 책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많은 요인 중 외국어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는 지난 60년간 Gardner와 

Lambert(1959)의 캐나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강동호, 2015; 김태영, 2013, 

2015a; 이효웅, 1996, 2002; Dörnyei, 2005; Dörnyei & Ushioda, 2011; Pae, 

2007).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영미권에서 1970년대 이후에 교육학에서

의 이른바 ‘인본주의적 접근법(humanistic approach)(Richards & Rodgers, 

2014)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 성과 위주, 결과주의가 아닌 

전인(whole person)으로서의 학습자는 이성과 감성을 가진 건전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Freire(2000)의 비판적 교육학이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

을 대표하는 교육 사조(思潮)이다. 

인본주의적 교육학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인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극

히 최근인 20세기 말까지도 학생에 대한 인식으로만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학생

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다른 한 중요 축인 교사

에 대한 관심이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Loughlan & 

Hamilton, 2016). 외국어 교사의 교수 동기(teaching motivation)에 대한 관심

은 1995년 홍콩에서 중국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

육(ESL) 상황에서 Pennington(1995)이 본격적으로 학술적 분석을 한 것이 그 

효시로 보인다. 그는 ESL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교수 동기를 분석하여, 교사들

은 가르치는 만족감과 기쁨에서 기인하는 내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후 2000년대를 전후로 많은 연구를 촉발하였다(Igawa, 

2009; Kassabgy, Boraie, & Schmidt, 2001; Zhao, 2008).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영어에 대해 부여해 왔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영어 교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수 동기 역시 교육 현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과목이나 기타 제

2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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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 강대국의 언어를 통해 이들의 선진문물 및 제도를 배우는 것이었다(김

태영, 2015b). 개화기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긴밀해진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문화적 협력은 이러한 영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어 학습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시의 관문이자,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의 

보장 등을 의미해 왔다. 영어에 대한 이와 같은 지대한 관심은 영어 열풍

(English fever)이라는 용어로 국제적으로도 소개되고 있다(Park, 2009).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에 대한 연

구는 반드시 필요한데,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 수준이 교실 수업의 다양한 국면

에서 학생들에게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Dörnyei 

& Ushioda, 2011; Freeman, 1989). 그러나 2018년 현 시점에 영어 교사의 교

수 동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하며 현재까지 조아라, 김태영(2018)의 종합연구를 제외하고 매우 희소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를 분석하는 논문이 20세기에 비해 그 양과 질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

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김태영, 2015a). 교수 동기에 대한 학술 연구는 21세기 

제2언어 발달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교사 교육 연구의 여러 분야

에도 유용한 제언을 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상급 학교의 진학 및 취업 등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 왔던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수 동기와 탈

동기(demotivation), 감정 노동(emotional labor)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세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 연구에서 최근 탈동기, 더 나아

가서는 탈동기를 유발하는 감정 노동으로 연구의 주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금까지 관련 분야(예를 들어 교육심리학)

에서는 교수 동기를 어떻게 분석 파악하여 이론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제시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

생들과 같은 예비 교사들이 교직 입직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 교사가 되고 싶은

지를 다루는 오마리아(2017)의 교수 동기 연구를 살핀다. 이후 임용시험 등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영어 교사들은 어떠한 교수 동기

와 탈동기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실증 연구의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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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동아시아 EFL 환경인 Kumazawa(2013)의 

일본 영어 교사의 사례를 먼저 살핀 후, Kim과 Kim(2016)의 우리나라 영어 교

사의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위의 세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영어 교사의 교

수 동기와 탈동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표적 논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사 

탈동기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사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극심

한 감정 노동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교수 동기 연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 본고를 마치

고자 한다. 

II. 교육심리학적 관점의 교수 동기 개념 및 교직 선택 동기

Urdan(2014)에 의하면 학습 동기 연구에 비하여 교사의 교수 동기 분야는 여

전히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의 교수 동기 전반에 대한 독창적인 교수 동기 이론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교육심리학 하위 분야로서의 

학습 동기 이론 중 교수 동기에 적합한 개념을 선별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교육심리학에서 교수 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성취목표(achievement goal), 기대-가치

(expectancy-value)라는 네 가지 개념이 발견된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사

가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할 때, 교사 자신이 그것

을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2012;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교사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자신

의 교수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교직관련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개인적 신념 체계이다. 둘째는 자기결정성이다(Roth, 

Assor, Kanat-Maymon, & Kaplan, 2007). 이 개념에 따르면 교사의 내재적 욕

구(intrinsic needs)가 만족되었을 때, 교사는 자기 성장 성향을 발전시킨다고 한

다. 셋째는 성취 목표 개념이다(Butler, 2012). 이 이론은 개별 교사가 교수 행위

를 수행할 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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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이룰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Elliot & McGregor, 2001). 넷째 기대-가치 개념에서는 교사 개인이 스스로의 

교수 활동에 들이는 노력과 지속성은 자신의 교수 활동에 대한 성공 기대 여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해당 과업을 수행할 때 부여하는 가치에 달려 

있다고 한다(Watt et al., 2012; Wigfield & Eccles, 2000).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교사 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지난다. 첫째, 높

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교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지니는데, 이

는 교사의 열정 및 자신감과 결부되는 성향을 보인다. 자기효능감은 교직에 대한 

헌신, 교직 만족도, 교실 수업에 투입하는 노력과 지속성 등 다방면의 교사 행위

와 긍정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

은 새로운 지적 자극에의 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교직 생활의 단

조로운 일상 및 규격화된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직 경력 중기 혹은 후기 교

사들의 자기 효능감이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임교사들보다 낮다는 점이

다. 그 이유로는 교직 생활에서 애초에 교사가 추구하던 이상적 교육과 그것을 

가로막는 교육 현실 간의 괴리감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괴리감의 누적, 현실과의 

타협으로 인해 이들은 초기에 형성하였던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Kumazawa, 2013). 

둘째, 자기결정성에서는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을 강조한다. 타인에 의해 

규제받고 통제받는 것이 아닌, 교사 스스로가 선택권과 결정권을 지닐 때 직업적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Ryan과 Deci(2000)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이 개념은 인간의 동기의 수준을 무동기(amotivation)에서 외재적 동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위 그 자체가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적 동기까지 연속성

을 띤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 개념에서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하는 지, 즉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내면화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외면적으로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동기는 질적

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영어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발달에 대해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교수 행

위 자체는 외재적 동기일 수도 있고 내재적 동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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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교사가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능 영어 점수를 높이는데 필

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교수 행위 자체가 스스로에게 기쁨과 

내면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즉 내재적 동기

가 유발되는 상태를 이상적 상태로 가정하는 자기결정성 관점으로는 외국어 교

사가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에 보람과 의미를 충분히 느낄 때 교수 

동기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assabgy et al., 2001; Pennington, 1995). 

내재적 교수 동기가 충만한 이상적 교사는 교수 행위 그 자체 및 그에 수반하는 

학생의 인간적 유대감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즐거움 이외의 다른 외면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 교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장 학교의 실제는 이러

한 내재적 교수 동기가 충만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Kumazawa, 2013). 교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들은 학교 업무 분장 및 

책임 소재의 모호함, 내신 및 수능과 같은 고위험 시험(high-stakes testing) 준

비위주의 학교 운영, 학교 내외의 각종 행정 업무의 과중함, 관리자급 교사들과 

평교사들 간의 갈등 등은 교사들이 신임 교사 때의 높은 수준의 교사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eve & Su, 2014).

셋째, 성취 목표 이론(achievement goal theory)에서 잘 알려진 개념은 숙달 

목표(mastery goal)와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의 구분이다(Ames & 

Archer, 1988). 숙달 목표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과 관련되는데, 교수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전보다는 질적으로 더 나은 수준의 교수를 지향하는 목표이다. 반

면 수행 목표는 타인들에게 호의적 평가를 받고, 적어도 자신의 현재 평판을 유

지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수동적 목표를 의미한다. 교사 자신이 교장 혹은 동

료 교사에게 잘 보이거나 학생들에게 체면이 깎이지 않기 위해 교수 행위를 지속

하는 것 역시 수행 목표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Retelsdorf 등(2010)은 수행 목

표를 더욱 세분화하여 수행-친화 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s)와 수행-

회피(performance-avoidance) 목표로 나누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이 두 종류의 수행 목표는 교집합을 지니나, 교사가 자신의 뛰어난 교수 

역량을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교직 생활에 집중하는 것은 수행-친화 목표인 

반면, 자신이 교수 역량이 미숙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라는 것을 타인에게 들키

지 않기 위해 교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수행-회피 목표의 발현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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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telsdorf 등(2010)은 직무-회피 목표(work-avoidance)를 목표 설정의 가

장 소극적 형태로 제시하는데,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 한편 Butler(2012)는 교사가 설정하는 목표에 

대해 관계 목표(relational goal)라는 다른 범주의 목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인간적 친목 욕구(relational striving)를 가지고 있고 이는 숙달 욕구

(mastery striving)와는 구분된다. 교사는 학생들을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욕구적 

측면을 강조하기에 뛰어난 성취를 지향하는 숙달 욕구와는 차이가 있다. 

Butler(2007)는 교사가 관계 욕구를 설정하는지 혹은 숙달 욕구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교사가 교실에서 행동하는 양상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넷째, 기대-가치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 행

위에 부여하는 가치의 귀인(attribution)이 내재적인지 외재적 인지이다

(Richardson & Watt, 2014). 종단 연구 결과 교사가 초임교사 시절 어떠한 가치 

귀인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이들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지속

성, 직업적 발전, 리더십 추구, 직무 만족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Reeves & Su, 2014). 교사는 자신의 직업적 교수 행위로 인해 지성과 인성이 

계발되어 가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이타심을 스스로 확인,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도 있고, 그 반대의 극단에는 자신의 교수 행위를 통해 생계유지, 가족의 부양과 

같은 도구적 측면이 부각되는 외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가치 부여 차이는 교사가 학생 및 학교에 대한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기에 

기대와 가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교사가 스스로의 직

업적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그에 수반하는 기대는 교직 생활의 다양한 국

면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수업 시수나 업무 강도, 급여 수준 등은 

교사 스스로가 ‘교직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기대 수준에 많은 영

향을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Watt et al., 2012). 

위와 같이 교수 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심리학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1 최근의 YOLO(You Only Live Once) 개념, 워라벨, 청년 세대의 안락한 삶의 추구 등은 직무-회

피 목표를 설정한 교사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추가 연

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일본 교육부(MEXT)자료

에 의하면 교사들의 자발적 퇴직의 숫자가 이전 10년에 비해 2000년대 중반 3-4배 급증했다는 사례

가 발견된다. 이 역시 교직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인내심의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28 김  태  영

위의 네 가지 이론들은 교사들이 초기에 비교적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

으며, 높은 자율성과 학생들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돕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내재적 동기를 지닌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에게는 타인

의 시선을 의식하는 수행 목표보다는 개인적 교수 행위의 완성과 자신의 심적 

만족을 추구하는 숙달 목표가 중요하며, 교직 본연의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과 

이에 수반하는 높은 수준의 기대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가 어떠한 이유로 학생을 가르치는 이 직종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교육심

리학적 설명 역시 발견된다. 교직 직업 선택 동기는 개인적 요인, 타인지향적 요

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개인적 요인은 위에서 설명한 자기결정성 이

론에서 주장하듯 개인의 직업 선택의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연속

선상(continuum)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율성이 발현되고 교직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 즉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의 완성과 자기만족을 기대하는 교직 선택 동

기가 있다. 둘째, 타인지향적 요인은 친사회적 요인(pro-social factor)으로도 간

주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교직은 학생들에 대한 봉사 및 희생, 타인에 대한 배

려, 이타심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교사 본인의 

지식수준을 전승하여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은 교직 선택의 친사회적 동기를 

형성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직 선택의 주요 동기

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교직은 여성 친화적인 직

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여성 교직 지원

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발견된다(Kim & Kim, 2016). 비교적 긴 유·무급의 방

학 기간,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 및 복지 혜택, 

교육공무원이라는 고용안정성 등은 전통적으로 남성 문화 사회로 분류되어 온 

아시아권의 많은 국가들에서(Hofstede, 1980, 2011)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초기 교직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아

울러 지역 혹은 국가에 따라 교사가 그 지역 사회의 지식층이고 존경을 받아 왔

던 직종이라는 인식 역시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된다. 

교사의 교수 동기가 실제 교실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선행

연구도 다수 발견된다. 선행연구들은 교수 동기 및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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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목표와 직업적 자율성은 이들이 담당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

달되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적극적 학습 행위, 그

리고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의 교실 활동은 교사

의 심리와 학생의 심리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Frenzel, 2014). 교수 

동기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을 지닌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자율성을 북돋는 

교수 행위를 하며(Reeve & Su, 2014), 다양한 교수 책략을 사용하여 더 숙달된 

교수 방법을 제공하며(Soenens, Eline, Maarten, Filip, & Luc, 2012), 학생들에

게 숙달 목표(mastery goal)를 설정하게 하여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Moller, Deci, & Ryan, 2006),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다채

로운 수업 구상을 한다(Butler, 2007). 

한편 교수 동기가 높은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한 연구 역시 발견된다(Butler, 2007; Pintrich, 2003). 높은 지적인 호기심, 지

적 충만감을 느끼는 성취 지향성, 자신이 맡은 학생과의 인간적 유대감, 사회적 

인정과 협조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교수 동기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높다

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수 동기의 다면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에 이러한 자질과 태도를 지닌 교사들이라도 

이후에 접하게 되는 부정적 환경과 그에 수반하는 부정적 상황 인식으로 인해 갈

등을 겪는 경우(Kumazawa, 2013) 및 급기야는 교직을 떠나는 경우(Song & 

Kim, 2016) 역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자질과 태도의 종단적 변화를 밝

히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III. 예비 영어 교사들의 교직 지향 동기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외국어 교사들의 교직 선택의 동기 연구 조사는 대부분

이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육대학교, 혹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행된 것들이다(오마리아, 2017). 이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부 연구는 교직에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230 김  태  영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교사가 되기 전에 어떠한 생각으로 영어 교사를 

지망했고 준비했는지를 조사한 연구 역시 발견된다(Kim & Kim, 2015). 이와 같

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영어 교사들의 초기 교직 선택 동기 요인은 내적 요인

과 외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내적 요인은 영어 및 교직 자체에 대한 애정(Hayes, 

2008; Wong, Tang, & Cheng, 2014), 개인적·지적 성장 가능성(Baleghizadeh 

& Gordani, 2012), 이전 영어 학습의 긍정적 경험(Hayes, 2008), 이타심

(Koran, 2015; Topkaya & Uztosun, 2012)의 네 가지 요인이 밝혀져 있다. 반

면 외적 요인으로는 여성 친화적 직업특성(Kim & Kim, 2016; Koran, 2015), 

물질적 보상(Gao & Xu, 2014), 사회적 계층 상승 가능성(Erten, 2014), 세계화 

시대로의 부응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Karavas, 2010; Koran, 

2015). 

본고에서는 오마리아(2017)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예비 영어 교사들

의 사례를 먼저 살펴 본 후, Kumazawa(2013)의 연구를 통해 일본 영어 교사들

의 정성적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오마리아(2017)는 초등영어 교사를 지

망하는 2인의 예비 영어 교사들이 형성하는 교수 동기 양상을 Dörnyei(2005, 

2009)의 동기적 제2언어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에서 언급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로

서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교수 동기의 특징으로는 교수 

동기와 영어 학습자로서의 학습 동기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비 영어 교사

들의 교수 동기는 본인의 영어 능력 역시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의 고양과도 맞물려 있다. 이는 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교사 생활을 

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일견 당연한 결과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교직 현장은 매우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교사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면 되

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오마리아(2017) 연구에 참여한 A 예비교사는 다음과 

같이 면담에서 언급한다. 

제가 가르칠 ... 초등학생 ...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라기 보다 ‘영어의 맛을 조금씩 보여준다’라고... 시식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커서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고 호감을 심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마리아, 2017,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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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서 A 예비교사는 자신이 호감을 심어주고 습관을 기르게 하는 교사 

주도의 적극적, 이상적 제2언어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를 받

아들이는 학생들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

면 영어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유도에 따라 학습하여 필연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B 예비교사가 생각하는 영어 수업은 수동적, 방관자적 교사의 모

습이 투영되어 있다. 

제가 영어전담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여행 갈 때만 (영어를) 쓸 거 같아요. ... 만

약에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쉽게 표현하는 거만 연

습하면 되는 거지요. 영어전담이 되면 원어민 관리도 해야 하고 영어를 해야 하니

까. (휴지)... (수업은 제가 수업) 받은 대로 가르치겠죠. 똑같이 지문 읽고... 챈트하

고 지문 읽고 단어 읽고 그런 식... 원어민 있으면 원어민 발음 몇 번 들려주고. (오

마리아, 2017, pp. 310-311) 

위에서 제시된 B 예비교사의 교수 동기와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자신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달 목표(mastery goal)가 제시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행-회피

(performance avoidance) 목표, 심지어는 직무 회피(work avoidance) 목표까지 

엿보인다(Retelsdorf et al., 2010). B 예비교사가 형성하고 있는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학습지 풀이로 시작된 초등 영어 사교육에서 대학 입학 전까지 계속 되었

던 다년간의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가 반강제적, 수동적으

로 영어를 학습하였기에 정작 본인이 영어교육을 전공하여 장차 영어 교사가 될 

것이지만, 영어 실력을 더 고양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강제적인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미연에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비교사의 부정적 과거 영어 

학습 경험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하여 미래의 교수 동기에도 부정적, 소극

적 태도로 직결되고 있음이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비 영어 교사들의 이상적, 추상적 교실 현장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뿐 아니

라 일본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Kumazawa(2013)는 약 2년에 걸쳐 

초임 영어 교사들이 교사로서 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떠한 교수 동기를 형성

하고 있고, 이러한 초기의 영어 교수 동기는 교직을 시작하고 난 후 어떠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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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면서 변화·발전되어 나가는지를 연구하였다. Kumazawa(2013)는 4인의 

초임 영어 교사들을 4-6회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학교 관찰 등을 병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수 동기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교사 임용 1-2개월 전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영어 교사로서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지닌 영어 교사로 학생들

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고 싶다는 이타적 동기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임용 직후 

1년간 이들은 급격한 학교 문화 충격과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애초

에 그들이 이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했던 교단과 실제 접하는 학교 환경은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같은 교사들을 1년 후 면담했을 때 이들은 교단에서 

초임교사로서 해야 하는 광범위한 직무에 압도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초임교사 

Taka(가명)가 임용 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행된 면담 자료이다. 

What I wanted to do was teach English, or apply and advance my expertise 

in English, but [in reality] other duties were so heavy that I was only able 

to pursue my initial goals with a small percent [of my time]. School wants 

me to do other duties and considering that, there’s a conflict between the 

situation and my wishes. (Kumazawa, 2013, p. 50)

Taka가 겪는 충돌은 그가 애초에 설정했던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전문적 ‘영어’ 교사상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스승의 모습에 부합하는 복잡다단한 

잡무를 해쳐나가는, 마치 신입사원과 같은 직장인으로서의 교사 사이에 겪는 갈

등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이 접하는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는 별 관심

이 없이 단지 학과목으로서의 영어 수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신임교원으로 부임 후 초기 1년 전후에 겪는 내적 갈등은 교단 임용 이전

부터 개인적으로 설정해 왔던 이상적인 교사로서의 자아상과 현실 속에 투영된 

작고 초라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아상과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Kumazawa(2013) 연구에 참여한 4인의 초임교사는 부임 2년 후 수행된 면담

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적 제한점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긍정적으

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자하는 절충적 양상을 보인다. 

Ushioda(2009)는 성찰성(reflexiv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성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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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

다(p. 221). Kumazawa(2013) 연구의 교사 4인은 1년차 시점에는 자신의 이상

과 현실의 괴리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차가 경과하는 시점

에 영어 교사들은 점차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숙고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

로서의 직무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수업 역시 소중하게 계발하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한다. 다음은 Reina(가명)의 2년차 교사 면담 내용이다. 

I would like to teach English. Right now, all I do is discipline students, 

rather than teach English. I don’t mind it, but I still feel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each them various things through English, which I love so much. 

(Kumazawa, 2013, p. 52) 

이처럼 예비 영어 교사들이 형성하는 교수 동기는 실제 교실 현장과 유리되어 

있으므로, 이상적, 교사 주도의 영어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들의 초기 교수 동기는 영어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후 곧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게 되어 일정 기간은 갈등 양상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Kumazawa(2013)의 연구에서 참여자 4인은 2년차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는 객관적 자아상을 성찰하여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Song & Kim, 2016)에서는 교사와 교육 현장과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 

지속적 갈등의 양상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IV. 현직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 증진 요인

교직을 지망하는 예비 교사들은 대개 학부 재학 4학년을 중심으로 현장 학교

에 교생실습을 수행한다. 사범대학 기준으로 보통 4주간 실시되는 교생 실습을 

통해 예비 영어 교사들은 현장 영어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참관하며 학생 지도의 

실제를 경험함과 동시에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영어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속 대학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교생실습은 예비 영어 교사들의 교직 지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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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생 실습 전에는 

교직 지향성이 없던 학생도 이 경험을 통해 교직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함을 느끼

고 교사 임용고사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교직을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희망하다가 정작 교생실습 기간에 수업 지도의 어려움 등을 심각하게 경

험하여 결국 교직에 대한 꿈을 접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생 실습을 마친 많은 예비 교사들이 지원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는 교원임

용고사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

라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임용고사의 경쟁률이 극히 높아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보통 20대 1을 상회하고 있기에(서울시교육청, 2017), 예비교

사들은 교사 임용을 갈망하며 몇 년에 걸쳐 임용고사를 지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견된다.2 이렇듯 높은 경쟁을 뚫고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영어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신임 교사로서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교직 업무를 접하게 된다. 교직 현

장은 신임 교사들이 입직 전에 상상하였던 이상적 상황과는 다른 실제 현실 상황

이 그대로 드러난 직장으로서의 학교 측면이 나타나며 교생 시절과는 다른 생활

의 현장으로서의 학교 현장의 모습에 점차 주목하게 된다. 

현직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파악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교직 자율성이 부여될 때이며, 둘째로는 학생들이 영

어 의사소통에 흥미를 보일 때이다(Hiver, Kim, & Kim, 2018). 먼저 교수 동기 

증진의 첫째 요인으로 파악된 것은 교직 자율성인데, 교직은 본질적으로 교사 1

인이 한 차시에 20-30명 내외의 어린 학생들을 전담하여 이들의 지적 성숙과 인

간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있는 직종이다. 규정된 영어 교과서, 

교육과정, 월간·연간 계획에 따른 진도 등이 있으나, 이러한 거시적 규제와 목표

를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교실 내부에서 어떠한 보조 교재, 어떠한 교수법을 사

용할 것인지,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수업 중 개인 활동, 짝 활

동, 그룹 활동 등의 비중이나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

  2 2018학년도 중등 영어 교사 임용시험의 서울시 국공립 모집인원은 55명(일반 51명, 장애인4명)

임에 비해 지원인원은 1,377명(일반 1,366명, 장애인 11명)이었고, 실제응시인원은 1,235(일반인 

1,229명, 장애인 6명)이어서, 실제응시인원 기준으로도 전체 경쟁률은 22.45대 1을 보이고 있다(서

울시교육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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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업 관련 활동들에는 상당히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종이다. 그렇기에 이

러한 자율성이 침해된다거나 자신의 수업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교사들의 교수 동기가 저해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 현장

에서 수학능력시험 연계 EBS교재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 점수를 

높이는 활동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의 교

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김지선, 2018). 

현직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 증진 요인으로 파악된 또 다른 요인은 학생들에

게서 영어 의사소통의 의지가 발견될 때이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

이 모국어가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외국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크게 교수동기가 부여 된다. 자율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가르친 학생

들이 자신의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영어 구사력에 향상을 보

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내재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원어민 화자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영어 

교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 벤치마킹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그것을 인지할 때 교사는 역할 모델(role model)로서 자신의 언행을 신중

하게 함과 동시에 교수 동기의 고양을 가져오게 된다. 

V. 현직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 저해 요인 

   

앞 절에서는 현직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 증진 요인을 살펴보았으나, 실제

로 신임 교사들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경험들은 이들의 동기를 높인다

기보다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범대나 교

육대학원 재학 중에 겪은 예비교사로서의 영어 교육 현장은 영어 교사로 정식으

로 임용된 후 접하게 되는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고 이러한 괴리감의 인식이 신

임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를 저해한다고 지적한다(Kim & Kim, 2015, 2016; 

Kumazawa, 2013). 

현직 교사들의 교수 탈동기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기

보다는 상황맥락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징이 있다. 탈동기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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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밝혀진 요인들은 인적 요인과 학교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인

적 요인으로는 1)학생 요인, 2)동료 교사 요인, 3) 경직된 수직적 학교 문화, 4)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꼽을 수 있다(Kim, Kim, & Zhang, 2014; Sugino, 

2010).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탈동기 상황은 낮은 수준의 학습 동기

를 지닌 학생들이 소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

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Sugino, 2010).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록 영어라는 어학적 특성으로 인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

렵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영어 과목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덕인, 김태영, 2013). 아울러 최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에서 화두로 등장하

고 있는 동시통번역 기기 혹은 파파고, 구글 번역 등을 위시한 자동 번역 앱 등

이 상용화되면서 학생들 중 일부는 영어는 배울 필요가 없이 미래에 핸드폰이나 

초소형 기계를 통해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Song, 2017). 

현직 영어 교사들의 두 번째 탈동기 요인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이다. 교사 발

령 후 초임 영어 교사 업무를 시작할 때, 어떤 교사들이 주위에 있는지에 따라 

동료의 도움과 협조로 협업이 촉진되어 교과협의회나 교사 모임 등으로 수업 능

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더 빈번히 발생하

는데, 그것은 동료 교사의 낮은 교수 동기와 무기력, 패배의식에 기인한다(김지

선, 2018). 예를 들어, 정부의 하향식 교육정책 수립 및 상명하달식 시행, 정치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학교현장,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험이 많은 현장 영어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교수 동기를 유지하기

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수 동기 유지 저해 요인들은 교사들

에게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을 만연하게 하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교

수 동기는 신임 영어 교사에게도 전파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현직 영어 교사들의 세 번째 탈동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경직된 수직

적 학교 문화이다. 신임 영어 교사들이 유지하고 있는 비교적 높은 교수 동기는 

이미 현장에서 다년간의 무기력감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다른 교사들과의 업무 

분장과 협업을 통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만일 경력직 영어 교사가 

낮은 수준의 교수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들은 신임 영어 교사의 수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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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교수 방법 개선 제안에 대해서 소극적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한 개선 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은 평교

사, 영어수석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등과 같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연성이 

적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잔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계 속에서 신임 영어 

교사가 새로운 아이디어 및 교수방법을 제안하더라도 경력직 영어 교사가 부장 

혹은 교내에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신임 교사의 제안

은 더욱 적극적으로 묵살, 방해 받거나 신임 교사 혼자 처리하도록 방관될 수 있

다. 이 때 신임 영어 교사는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

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교수 탈동기를 유발한다. 사실 다수의 행정업무에 과중

한 시간동안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수업 능력 계발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다

년간 이미 정신적·육체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경력직 영어 교사들에게 사

실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비슷

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직 영어 교사들의 소진 혹은 학습된 무

기력이 신임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를 침해하고 이들 역시 낮은 수준의 교수 

동기를 갖게 되어, 이들 또한 새로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력직 교

사로 변모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직 영어 교사들의 네 번째 탈동기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및 교사의 교수 방법에 대한 관여로 이어진다(박대준, 최수찬, 

2015). 이는 중등교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구본용, 김영미, 2014). 이 탈동기 요인은 중국의 영어 교사들 역시 동일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Kim, Kim과 Zhang(2014)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어, 한

국과 중국의 교육열과 저출산이 맞물린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영어 교사들이 교직 입직 전의 초기 동기 요인이 무엇이었고, 그 후 현직 

영어 교사 생활을 하면서 탈동기화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Kim

과 Kim(2016)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현재 전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24세에서 55세까지 평균연령 33세의 영어 교사 153명에게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을 통해 이들이 교직을 시작하기 전 교사가 되고 싶었던 

동기는 무엇이었고, 교사 생활을 시작한 후 무엇이 이들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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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평균 교직 경력 7년이었고, 영어 교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듯 약 77%가 여성이었다. 참여자들은 44%가 중학교, 56%

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이 교사가 되기로 한 초기 

동기는 다섯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1)내재적 보상(예를 들어, 심리적 만족

감)에의 기대(평균값=3.87), 2)이상적 제2언어 자아(평균값=3.76), 3)이상적 제2

언어 교사 자아(평균값=3.51), 4)부모로부터 받는 직업 선택의 권유(평균값

=2.73), 그리고 5)금전적 보상(평균값=2.73)이었다. 이 중 네 번째 요인이었던 부

모로부터 받은 직업 선택 권유에서는 남성·여성 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625, p=.01)가 발견되었다. 이는 사범대 재학 중 여학생들이 교사가 되

도록 부모가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교직 생

활을 시작한 후 가장 크게 탈동기를 유발했던 요인은 1)영어 수업 이외의 과도한 

행정업무(평균값=4.26), 2)학생들의 무관심한 수업 태도(평균값=3.91), 3)제한된 

교수 자율성(평균값=3.89) 등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지닌 요인들이었다. 이 밖에

도 교실의 학생 인원수 과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존경 결여, 학교에서 직

무 수행에 대한 보상 체계의 결여, 학교에서 지원 및 이해의 결여, 영어 교수법에 

대한 자신감 부족, 동료 교사나 교장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현

직 교사들의 탈동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영어 교사 교육경력에 따라 탈동기

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교직 경력 4-6년에 해당되는 영

어 교사의 경우에 탈동기 요인 중 세 가지(보상 체계의 결여, 비협조적인 동료, 제

한된 교수 자율성)에서 가장 탈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경력 연수를 지닌 영어 교사들은 현장교사 연수 등을 통해 자신의 탈동기 수준을 

인식하고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Kim, Kim과 Zhang(2014)은 한국과 중국의 영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탈동기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중국 영어 교사들은 학부모의 지나

친 간섭과 수업 개선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

다. 이는 최근에 폐지된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유교주의 문화에서 지식과 학력에 대한 중시는 중

국이나 한국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매년 11월에 치러지

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교시 영어시험의 듣기평가 시간 동안에는 비행기 운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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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나, 중국의 수학능력시험이

라고 불리는 가오카오(高科) 시험에 대규모로 응시하는 중국 고등학생들이 국가

적 관심을 받는 점은 한국과 중국이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학교육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추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구 폭증을 

염려하여 지난 1979년부터 2015년 약 36년간 시행되었던 한 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이다(Hvistendahl, 2017). 중국에서는 아이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결혼한 부부는 1자녀만을 출산할 것을 국가적으로 강제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

을 갖는 경우에는 중과세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가문의 부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이을 자녀가 단 한 명이므로 

이들의 학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부 대도

시의 신흥 부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

끼지 않기에 이러한 중국의 유년, 청년 계층을 풍자하여 소황제(小皇帝)라는 명

칭까지 생겨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영어 교사직을 수행하는 경우 학부모

들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학부모들은 국제 공

용어로서의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게 자녀의 영어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교사의 

영어 구사력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영어 교사 교체 요구를 하는 경

우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교육 학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급속도로 발

생하여 원어민 영어 교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영미권 국가에 장기간 유

학 경험이 있는 해외파 중국인을 영어 교사로 선호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He & Zhang, 2010).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급격한 학부모의 

간섭은 영어 교사들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이들의 영어 교수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Zhang, 2017).

인적 요인에 못지않게 현직 영어 교사들의 교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들이 속한 직장으로서의 학교 요인이다. 먼저 학교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인 측면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교

육 기관으로서의 학교는 학생들을 그들이 속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

여야 할 책무를 지니므로, 다양한 상급 기관의 관리 감독을 상시적으로 받게 된

다. 따라서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공교육기관인 학교 소속 교사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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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신분이 부여되고 있다. 상급 기관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 사회에서 매우 세분화된 사

회적 위계질서에 따라 분류되는데, 학교는 지역별 교육청에 소속되며, 몇 개의 지

역 교육청은 다시 하나의 시군단위 교육청에 속하며, 이러한 시군단위 교육청이 

모여 교육부를 이룬다(정제영, 2008). 교육부는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국가의 교

육 정책 집행의 책임을 지며, 그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현장에 전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중 하나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시행된다. 

이러한 교육 관련 기관의 조직 체계는 일선 학교를 조직의 최말단에 위치한 점 조

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학교 조직에서 교육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

는 역할을 개별 교사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과 유지는 개별 

교사들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으며, 영어 교사 역시 영어 과목에 대한 교수 이외

에 때로는 이러한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개별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의 각종 

정책적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둘러싼 위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은 개별 교사에게 과중한 행정 업

무와 담당 교과목 이외의 방과 후 활동, 담임교사 활동으로 이어져 일상적 초과

근무를 유발하고 있다. 계층적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문화의 상명하달

성은 영어 교사에게 영어 교수 방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영어와는 무

관한 (보통 잡무라고 불리는) 과중한 행정 업무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소진시키

게 하고 있으며 이는 영어 교사의 탈동기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Kim 

& Kim, 2016). 

이연경과 김태영(2016)은 교육경력 15년차 전후의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 

2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면담법을 통해 이들의 교수 동기 변화를 추적 조사하였

다. 교수 동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주목할 것은 수업 이외의 학교 

행정 업무의 비중이다. 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박혜지(가명) 교사는 교사로서의 

업무가 교과 업무, 일반 업무, 담임 업무로 구분된다고 언급하였으며, 교과 업무

를 제외한 일반 및 담임 업무는 공문 처리, 민원 처리, 문서 자료 및 분석, 출력 

작업 등으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어 과목의 수

업 준비 및 교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와 그 외 업무 간의 비중은 교수 동기와 관

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교과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교수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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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 및 담임 업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교수 동기 자체

는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영어 교사 탈동기 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유아 및 초등 영

어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영어 강사들의 탈동기 현상이다. 모국어 구사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유치원 학생들에게 제2언어로 영어교육을 해야 하는가의 

정책적 결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혹은 특별활동 

등의 형식으로 유아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최재영, 

2007). 그러나 현실적 수요와 이에 따른 영어교육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영어교

육은 유치원 공교육 체계인 누리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종의 교육 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은 

어떠한 요인으로 교수 탈동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발견되고 있다. 조

아라와 김태영(2017)은 유아 영어 교사 3인을 면담법을 통해 이들의 교수 탈동

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1)소속감 결여, 2)승진 체계의 결여, 3)수

업 편성권의 결여가 주된 탈동기 요인임이 나타났다. 공교육기관인 학교 영어 교

사와는 달리 이들은 영어교육 업체에서 파견되는 근로자 형태를 띠므로 대부분

의 경우 급여를 파견 업체에서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영어 수업은 유치원에서 

하면서도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업체와 1대 1의 계약을 맺는 프

리랜서 형식이므로 연차에 따른 승진이나 상여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수업 편성을 유치원 전체 커리큘럼과의 조율을 하면서 적극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치원 교사들과 원장의 결정 후 통보 받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유아 영어 교육 강사의 탈동기 요인은 이들의 신분적 불

안정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조아라와 김태영(2017)의 연구가 3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인 것에 비해, 

김태영과 안정주(2016)의 연구는 유아 영어 방문 강사 119명에게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을 통해 이들의 교수 동기와 탈동기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양적 연구이

다. 먼저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유아 영어 강사들의 동기 요인은 1)이타적 동기

(평균값=4.47), 2)직업적 보상(평균값=3.91), 3)대인관계적 동기(평균값=3.90), 

4)내재적 동기(평균값=3.83), 5)자기계발 동기(평균값=3.69)였다. 흥미로운 점은 

Kim과 Kim(2016)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유아 영어 강사들에게서는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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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요인의 평균값보다 직업적 보상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 유지의 방편으로서의 영어 교습의 측면이 이들에게 공교육 영어 교사들보

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이들의 탈동기 요인으로는 1)부적절한 외부적 지원(평균값=3.49), 2)심

리적 소진(평균값=3.36), 3)자율성 결여(평균값=3.28), 4)자신감 부족(평균값

=3.01)이 추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유아 방문 영어 강사들은 연령

에 따른 교수 탈동기의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 이상으로 구

분된 두 집단은 탈동기 요인 중 심리적 소진에 있어서 30대 이상이 20대 영어 

강사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95, p.=.011). 유

아 영어 강사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아동들과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가급적 많이 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강사들의 신체 연령에 따라 심신의 소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VI. 현직 교사들의 감정 노동과 교수 탈동기  

교사 탈동기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근 학계의 큰 주목을 받는 관련 개념

으로 교사들의 감정 노동(emotion labor)이 있다(Benesch, 2017). 영어 교사는 

영어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때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수반한

다. 즉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는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교사

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야 하며, 일종의 대민 서비스 직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실 수업 진행에 있어서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접하며 원만한 수업을 진행

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교사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수업 진행

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은 부정적 감정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선생님’

이자 ‘인생의 연장자’로서 이해하며 이들을 선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영어 수업에서 낮은 학습 동

기를 지닌 많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즐거운 영어 학습이 가능하게 지도

해야 한다. 교사 스스로도 본인의 실제 동기 수준이나 영어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

하게 수업 시에는 과거와 현재에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높은 수준의 학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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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영어 교사로서도 높은 수준의 교수 동기를 

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수업을 통해 학생들

에게 보여 줌으로 학생들 역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기를 바라게 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 교실에서 맺는 교류 활동은 평등하다기 보다는 학생 

우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교사는 감정을 억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의 감

정은 표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담아서 교사

에게 수업의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항의 및 불평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혹은 교원 평가제도 등으로 더욱 제도적으로 강

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반면 학생의 비교육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교사가 부

정적인 감정(예를 들어, 짜증, 분노, 억울함, 고뇌)을 가감 없이 학생들에게 드러

내는 것은 동아시아의 체면 개념과 결부되어 부적절한 교사의 처신으로 인식되

고 있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진솔한 감정을 감

추고 선량하고 올바른 태도와 품성과 덕성을 지닌 사도(師道)를 보여야 한다는 

면에서 감정 노동자인 것이다. 교사들의 과도한 감정 노동은 이들에게 심신의 소

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김태영, 안정주, 2016).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교사들은 다른 과목 교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 

노동에 추가적으로 다른 차원의 감정 노동에 처하기도 한다. 국제화가 가속되고 

영어 원어민 화자와의 접촉이 급증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기본적 영어 구사력이 

높은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 조기 유학 이외에도 

방학을 활용한 해외 문화 탐방이나 적어도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등으로 조기 영

어 학습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아온 원어민 영어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한국인 영어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

다. 이는 학생들의 연령층이 낮은 초등학교 영어 수업 혹은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매우 어려운 영어 표현이나 속어 표현을 가지

고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교사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

가 있다. 또한 다년간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해야 습득할 수 있는 미묘한 영어권 문

화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의 감정 노동이 가중될 수도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가 아닌 경우에 접하게 되는 한국인 영어 교사의 감정 노동

은 때로는 학교나 학원의 관리자, 원어민 혹은 한국인 동료 영어 교사,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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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격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신지원과 김태영(2018)에 의하면, 한국

인 영어 교사들은 원어민에 비해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학원 원장과 관리자들에게는 한국인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교

사로서는 이른바 ‘2등 시민’이므로 급여에 있어서도 원어민 영어 교사들에 비해 

차별적인 임금 지불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학부모들의 불만 제기는 때로 언어제

국주의적인 측면(Phillipson, 1992)과도 맞물려 있는데, 외견상으로 백인, 금발

의 젊은 매력적인 외모의 원어민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가 영어를 학습해야 한다

는 생각과도 맞물려서 한국인 영어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영어 교사의 감정 노동은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의 인적 요인으로 발생

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와 사회적 요구와 교사 자신의 소신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도 발생한다. 영어 교사들이 접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 활동과 학교의 지필고사, 더 나

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지필고사와의 간극이다. 시험을 대비하여 고득점

을 받기 위해 끊임없는 문제집, EBS 연계 교재를 풀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객관식 시험 준비는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들에게 학생들

의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젊은 신임 영어 교사들이 사범대 영어교육과에서 학습해 온 의사소통 중심의 영

어 교수법은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지금까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켜 다

른 영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4기능 통합의 다채로운 영

어 사용 활동이라는 교사의 이상적 교수 행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Kumazawa, 2013). 사회적으로 영어 성적을 잘 받아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각종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실전 위주의 

영어 문제 풀이 기술을 교수해야 하는 기술인으로서 영어 문제 풀이 전문가가 되

기를 원하는 현실적 요구는 매우 강해서 영어 교사들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

거나, 각자의 현실에 맞게 적절히 타협하여 변화하거나,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

는 세 가지 선택 반응을 나타낸다. 각 선택에 따라 소모되는 감정 자산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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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수용의 경우에는 문제를 잘 풀어 점수를 올려 주

는 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감정 소모가 적게 되

나, 변용, 거부라는 다른 커리어를 선택하는 경우에 교사 각 개인은 소모되는 감

정 노동이 증가하게 된다(Kim & Kim, 2018). 

이상에서 제시한 영어 교사의 감정 노동은 모든 교사가 일상적으로 접해야 하

는 학생과의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발생하는 스승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에 기인하

기도 하며, 영어 교사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겪는 학생, 학부모, 학교나 학원의 

관리자, 동료 원어민 교사와의 감정 노동의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감정 노동은 교사 개인이 주위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

고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

성이 높다. 

교사의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은 201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기에 

현재까지 영어 교사 교육 분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장 교원들의 사례와 면담 결과를 통해 나타난 선행연구에서 영어 교사들은 감정 

노동적 측면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스

트레스, 불안감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ng & Kim, 

2016). 영어 교수 동기를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과 결부된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

은 체계적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영어 교사교육에서도 현직 교사들

의 감정 노동의 실제를 교원양성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등의 선제적 교육과정 개

선도 요망되는 시점이다. 

VII. 요약 및 시사점

이 논문에서는 영어 교사들의 탈동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교수 

동기를 설명하는 교육심리학의 네 가지 이론인 자기결정성이론, 자기효능감 개

념, 성취-목표 개념, 기대-가치 개념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후 교직을 자신의 진

로로 설정 초기 교직 선택 동기에 자기만족과 자기완성을 위한 목적, 학생들을 

도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타심, 다른 직종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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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교직 입

직 이후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하여 

스스로가 정신적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현장 교사들의 영

어 교수 동기가 저해되는 탈동기 요인으로는 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였고, 인적 요인에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들, 동료 교사와 같은 

요인으로 세분화되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최말단 조직으로서의 학교와 다른 상

급 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의 계층적 사회구조를 언급하

였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으로서의 교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감정 억압적 

측면을 교사의 감정 노동(emotion labor)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고, 

영어 교사는 영어 구사력과 비원어민 교사라는 다른 교과목과는 다른 차원이 추

가되어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중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교사의 교수 동기, 탈동기, 그리고 감정 노동은 2018년 현 시점까지 영어 학

습자들의 학습 동기(learner motivation)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50여 년간 Gardner(1985, 2010)나 Dörnyei(2005, 2009) 등의 외국어 학

습 동기 연구 등은 학습자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학습 동기를 체계적으로 탐구하

여 독자적 개념을 정립하여 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도구성, 제2언어 동기적 자

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등은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 등이 융복합

된 학제간 학문(interdisciplinary study)으로서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 동기 분야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교수 동기는 

교사 교육 분야의 일부 선행 연구와 교육 심리학적 이론과 개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외국어 교사, 특히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과 원어민-비원어민 교사 논의와도 결부되어 있는 영어 교사들의 교

수 동기와 탈동기의 이론을 정립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 동기 및 탈동기는 영어 교사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

화가 나타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예비 교사의 교수 동기가 교사 임용 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면 저해되어 교수 탈동기

를 경험하거나 극심한 감정 노동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교사로서의 직업적 특성

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급 학교 교사 등의 인적 요인과 그가 속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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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문화, 영어과 구성원들의 분위기 등을 포괄하는 학교 요인, 그리고 학교와 교

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 및 사회제도의 말단에 위치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해

야 하는 영어 교사라는 사회구조적 요인 모두가 작용하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복합성을 교사 동기와 탈동기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려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심리학적 네 가지 개념이었던 자

기결정성이론, 자기효용성, 성취-목표개념, 기대-가치 개념 모두 분석의 초점은 

개인에 맞춰져 있다. 환언하면 개인 동기 유발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들

인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교수 동기와 탈동기 개념에는 인적 요소, 학교 요소, 

사회구조 요소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지적 측면을 강

조하는 기존 교육심리학 이론으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발달이 추동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Vygotsky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

이나 개인의 학습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복합적 제요인을 객관적 자연과학적 관

점으로 고찰하는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신임교사 4인이 처음 영어 교사로 임용된 후 겪

는 직업적 변화를 1년간 추적 조사한 Zhang(2017)은 이론적 틀로서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에서 발전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수 동기 및 탈동기는 교사교육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전술하였듯 교사의 높은 동기 수준이 학생들에게도 전이되어 교육 효과를 좌우

한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교수 동기를 다년간 지속하거나 교수 동기를 높여 나가기에는 교육 현장은 많은 

부정적인 장애 요인들이 잠복해 있다. 그러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한

다거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각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 잡무가 많다거나 하는 

것은 1차적, 평면적인 분석일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직업인으로서의 교사 개

인을 둘러싼 인적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 등의 다층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었을 때에 교사의 탈동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감정 노동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앞으로 후속할 교수 동기 증진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성격을 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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